
서      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11

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하여 고

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여성의 사회 진출과 핵가족화라

는 사회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선호하는 노인

들의 의식이 결합되면서 노년의 독거는 삶의 보편적 경험이 

되는 추세이다. 노인부양에 따른 문제들이 새로운 사회문제

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빈곤을 포함하여 노인들의 전반

적인 삶의 질 또한 매우 저하되어 있다. 특히 노인들이 겪는 

건강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장보기와 식사준비 등의 일상

적인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2) 우리나라 노인의 

대부분이 영양과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더욱이 저소득층 노인 중 배달급식 수

혜노인과 복지관 급식서비스 수혜노인의 건강 및 영양섭취상

태를 비교한 결과 도시락과 급식 서비스 수혜노인 두 집단 모

두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량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특히 도

시락 수혜노인의 칼슘,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엽산 등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50%에도 미치

지 못하는 매우 불량한 영양섭취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배달급식 수혜노인이 복지관 급식서비스 수

혜노인보다 뇌졸중, 호흡기질환 및 외로움과 같은 신체적·정

신적 건강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 빈도, 과일 및 육류, 

어류, 해조류 등의 식품 섭취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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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elderly’s dietary life have increased, low-income elderly’s meal should be taken care by social 
policies.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in home-delivery meal service. This study aims to in-
vestigate the elderly’s experience on home-delivered meal service, especially identifying the symbolic meaning of 
home-delivered meal service on elderly’s dietary life. Using an in-depth interview, qualitative data was collected from 
five elderly participants who received home-delivered meals. Data was analyzed based on Colaizzi’s 6 steps method, 
deriving 148 significant statements, 18 formulated meanings, and 5 themes: ＜decent meals ＞, ＜meals for survival ＞, 
＜less considerate meal ＞, ＜loss of eating need ＞, and ＜meals of silence ＞. Elderly participants regarded the home 
delivered meal as not only a decent meal but also felt appreciated. The home-delivered meals were found to be their 
only meal all day; thus, they considered these meals as a means of survival. Home-delivered meals are considered a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elderly’s physical condition, including their tastes, portion size, and cooking method. Also, 
these elderly seemed to lose their appetite due to aging and it caused the enjoyment of eating. The elderly have kept si-
lence never expressing any opinions regarding the home delivered meals because they were offered for free.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home-delivered meal service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multilateral evaluation methods to reflect 
the elderly’s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home-delivered meal service. (J Nutr Health 2013; 46(6): 589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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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등5)에 따르면 노인의 식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건

강관리와 삶의 질 유지,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Vailas 등6)은 노인급

식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영양섭취 부족, 식사의 즐거움 감소, 

우울감, 신체 기능의 상실 등이 삶의 질과 영향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치아손실, 소화력 저하로 인해 충

분한 영양소 섭취가 불가능하며,7)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

증, 의욕상실, 식욕저하 역시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들의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복지 서비스는 향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보

건복지부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과 차상위 계층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경로식당급식과 재가노인을 위한 가

정배달 도시락 급식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 경로식당 급식은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비영리 

단체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다.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은 재

가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준비

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노인에게 도시락과 밑반찬 등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다.9) 취약계층 노인

에게 무료 급식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

라, 영양상태 개선 및 주요 영양소 급원이며, 이들의 건강증

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e 등10)은 

무료급식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영양

섭취가 우수하며, 무료급식은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섭취 향상

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에 이루어진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 관련 연구는 주로 생

산과정에서의 공정관리 및 위생문제와11-13) 영양관리14-18)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제공자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특히 이들의 경험을 반영한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Park 등19)의 연구에서는 수혜자 노인의 서비스에 대

한 인식을 조사했지만, 이들이 경험한 배달 도시락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배달 도시락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

혜 노인의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달 도시락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수

혜자의 평가와 욕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배

달 도시락 서비스 수혜 노인의 경험의 구체성을 포착하고, 이

들에게 도시락 서비스가 가지는 실질적, 상징적 의미를 파악

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 구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노인 가정배달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Y 노인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하였다. 서울시 Y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총 29명 (남성 6명, 여성 

23명)의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

고 있었으며, 서비스 수혜자 중 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

201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수혜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심

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질문지는 노인의 식생활실태, 

건강상태, 배달 도시락 이용실태 및 인식, 배달 도시락에 대한 

개선점 및 건의사항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수행 방

법과 심층 인터뷰 질문지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

회로부터 승인 (승인번호 50-1)을 받았다. 심층 인터뷰에 앞서 

IRB 지침에 따라,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 노인에게 ‘피

험자 설명서’를 배부한 후 연구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피험자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험자 

동의서’ 한 장은 피험자가, 나머지 한 장은 조사자가 보관하였

다. 인터뷰는 질적 연구 전문가가 진행하고 동행한 연구원이 

인터뷰 내용을 현장에서 기록하였으며 참여 관찰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

품을 전달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모든 자료는 녹음했

으며, 녹취록을 기록하여 문서화했다.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

기 위해 질문 단계별로 요약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를 축어록으로 옮긴 후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20)가 개발한 방법론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특정 현상을 경험한 사

람과의 면접을 통해 얻어낸 자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개념이

나 현상에 대한 체험의 의미 및 경험의 본질을 분석·기술하는 

것이다. 주관적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꼴라쥐 (Colaizzi), 지오르기 (Giorgi), 밴 매넌 (Van Manen) 등

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나 개인의 속성보다 집단이 경험한 공통

된 속성이나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꼴라쥐의 분석방법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꼴라쥐의 6단계 분

석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20,21)

1단계: 전체적인 느낌 (sense)을 얻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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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담긴 모든 진술을 읽는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

험에 공감하고자 이들의 진술이 담긴 원자료 (raw data)를 주

의 깊게 반복하여 읽었다.

2단계: 연구현상과 직접 관련된 진술, 구, 문장에서 주요 진

술 (signigicant statements)을 추출한다. 주요 진술 가운데 동

일하거나 유사한 진술은 삭제한다. 주요 진술은 분석을 위한 

원자료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143개의 주요 진술이 추출되

었다.

3단계: 각각의 주요 진술의 의미를 판독함으로써 의미를 구

성 (formulated meanings)한다. 의미의 구성은 애초의 기술 

(description)에 존재했던 다양한 맥락 속에 감춰진 의미를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18개의 구성된 의미

를 도출하였다.

4단계: 구성된 의미의 종합으로부터 주제군 (cluster of theme)

을 구성한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기술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

아내는 것이다. 직관과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5개의 주제군을 

도출해냈다.

5단계: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 (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 지금까

지의 범주를 통합하여 취약계층 노인들의 배달도시락 급식 이

용경험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술하였다. 

6단계: 최종적인 타당화 단계이다. 본 연구 결과의 검증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었다. 첫 번째는 연구자 자신보다는 

제 3의 검토자가 분석적인 편견과 오류가 적을 것이므로 외부 

검토자인 해당 시설장, 급식 담당 사회복지사, 영양사들에게 주

요 진술에 대한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번째는 공동 연

구자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연구진 1인이 도출한 예비단계의 

분석과 임의적 결론을 공동 연구진 2인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가 

타당한지를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22-28)

결      과

연구 참여자 모두 80세 이상 여성노인으로 평균 연령은 84.8

세이다. 초등학교 졸업자가 1명이며 나머지 4명은 무학이다. 

뇌졸중, 중풍, 관절염, 당뇨 등 한 개 이상의 중증 및 만성질

환을 앓고 있었으며, 5명 중 4명이 의치를 지니고 있었다. 5명 

중 3명 (참여자 2, 3, 5번)은 독거였고 2명 (참여자 1, 4번)은 배

우자와 동거 중이었다. 독거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신체적·경제적 제약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

해 식사 준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정배달 도시

락 서비스를 받게 된 기간은 평균 3년이다 (Table 1). 

노인들의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 이용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

한 결과, 148개의 주요 진술과 18개의 구성된 의미, 5개의 주

제군이 도출되었다 (Table 2). 

괜찮은 밥

연구 참여자들은 배달도시락을 손수 차려먹는 밥 보다 갖

춰진 밥상, 자식보다 고마운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

이 평상시 차려먹는 밥과 비교할 때 이 밥은 메뉴와 영양 측

면에서 훨씬 잘 갖춰진 밥상이라는 것이다. 밥과 반찬 하나로 

겨우 때우는 초라한 식탁을 생각하면 육류 반찬을 포함하여 

세 종류의 반찬과 국, 찌개가 따라오는 배달도시락에 대한 

이들의 만족감은 당연하다.

이들은 ‘부모한테 날마다 더운밥 해다 바치는 것은 자식도 

못하는 일’이라면서 무료 배달도시락 제도에 대해 고마움을 표

현하였다. 노인들은 도시락의 질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위생적

인 면과 담당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주요 진술>

국 반찬 3가지 그게 얼마야? 우리야 맨날 김치 한 가지, 

일주일에 한번 씩 동태국도 해오고, 골고루 그렇게 먹게 잘 

해와, 고깃국 맛을 어디서 봐? 생전 불고기 맛을 우리가 

어디서 봐? 섭섭잖게 맛 봐, 식사는 고맙게 잘해와, 딸보다 

나아 자식들 보다 … 날마다 더운밥을 누가 해다 바쳐? 갖

다 주니까. (연구 참여자1)

잘하고 친절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 (연구 참여자4)

생존을 위한 밥

배달도시락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존의 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배달도시락은 단지 한 끼가 아니라 

하루 중 유일한 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도시락 

한 끼로 굶주림을 해결하며 연명하는 처지였다. 무엇보다 절

대적 빈곤에 처해 있으므로 수혜자 노인 대부분이 최소한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me-delivered meal service participants

Gender Age (yrs) Education level Household 
structure Status of health Status of dental 

health
Period of welfare 

services (yrs)
1 Female 84 Elementary school graduate With spouse Stroke, Constipation Dentures 1 
2 Female 91 Uneducated Alone Stroke, Insomnia Her own teeth 3 
3 Female 85 Uneducated Alone Heart surgery Dentures 5 
4 Female 82 Less than elementary school With spouse Amputation of a leg Dentures 3 
5 Female 82 Uneducated Alone - Dentur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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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찬거리를 마련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이들은 배

달도시락으로 인해 식비에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게 된 점을 매

우 다행스러워했다. 수혜자 대부분이 중풍이나 당뇨 등의 노

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다. 

그로 인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인 것으로 

보였다. 배달도시락이 없다면 꼼짝없이 굶어야 하는 처지라

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이유로 노인들 대

부분은 결식과 절식이 만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연구 참여

자 4를 제외하고 하루 세끼를 먹는 사람은 없었다. 결식의 이유

는 다양한 이유가 복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연구 참여자 1처

럼 대소변 조절 장애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화장실 사

용이 힘들어서 의도적으로 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진술>

밥 둘이 점심 주는 게 한 달이면 쌀 두말은 얻어, 어떻게 

고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저기가 (계획성이)없는 거지, 

아침 겸 점심 이거로 한 끼여, 식사준비 부담 해결, 저녁에

는 막걸리 반 컵 마시고 그냥 자, 그게 끝이야, 먹으면 오

줌 마려워서 내가 뭘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살아요, 아무 

것도 안 먹어, 화장실을 맘대로 못가고 안먹어, 일부러 배

고프게 살아, 먹고 싶으면 막걸리나 한 모금 마시면 끝났어. 

(연구 참여자 1)

그냥 간장이면 간장, 된장이면 된장. (연구 참여자 2)

관절수술 후 나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 (연구 참

여자 3) 

그거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못살 것 같아요, 식비 같은 

거 쓰는 거 없어요, 쓸 수가 없고, 무료로 먹으니까. (연구 참

여자 4)

안 죽으려니깐 (먹는 거야). (연구 참여자 5)

아쉬운 밥

배달도시락에 대한 수혜자의 ‘100% 만족감’은 ‘생존의 밥’

이라는 맥락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조심스

럽게 털어 놓는 배달도시락 메뉴, 음식의 맛과 양에 대한 불

만사항이 이를 말해준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들은 밥과 반

찬의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

들은 한 끼 몫의 배달도시락을 두 끼, 세 끼로 나눠 먹는 형편

이었다. 결식노인의 한 끼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도시락이 연

구 참여자들에게는 세 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밥과 반찬 양이 적다는 노인들의 반응은 당연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에 대해서도 조미료 맛이 강

하다, 양념이 약해서 싱겁다, 카레나 돈까스 등에 대해서는 노

인 입맛에 맞지 않는, ‘애들 먹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특

히, 튀김류와 같이 질감이 단단한 반찬이 배달될 경우 망치로 

쪼개어 먹거나, 다시 푹푹 끓여서 먹는다고 말한다. 저작 기능

이 떨어지고, 미각이 둔화된 노인들 입맛과 치아 상태를 충분

히 고려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것이다. 

<주요 진술>

애들이 먹는 반찬 같아, 들쩍지근하고 싱겁게 해와, 칼칼

하지가 못해, 찬이 아주 비위에 안 맞게 해와, 미원을 그렇

게 처넣어, 양념이 제대로 들어가야 반찬이 맛있지, 질겨, 

(딱딱해서 씹기 힘든 것) 혹 가다 있는 거야, 없는 게 아니

야, 정 씹다 못 씹으면 뱉고 그러지, 이거 젊은 사람 입에 

맞게 슬쩍해서 가져오면 장 풀어서 다시 푹 끓여서 …… 

(연구 참여자 1)

그냥 간간한 맛으로 … (연구 참여자 2)

양은 많이 줄 수가 있나? 뭐 맛이 다 그렇지, 한국사람 먹

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 (연구 참여자 3)

조금 적어요, 반찬도 적다고 봐야지요, 두 번 먹기에는 … 

도시락도 한 끼 밖에 안돼요, 반찬은 소홀해요, 하이고 옛

날 같으면 거들떠도 안본 음식들인데 … 그런데 고맙게 받

지요, 그냥, 그래요,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요, 맛을 모르

니까 먹지, 못 깨물어 먹으니깐 수저로 떠먹으려고 조아서 

(뿌셔서) 갖다 달라고 …반찬이 오면 가위로 썰어야 해요. 

(연구 참여자 5)

맛 잃음-아득한 맛의 기억

연구 참여자들은 노화로 인해 미각이 둔화되면서 맛을 제

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5명 중 4명이 틀니

를 착용하고 있어 섭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소화기능 장애와 각종 노인성 질환

으로 인해 식욕이 감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전반적인 의

욕 상실 또한 식욕 상실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식

욕 감퇴 및 미각 상실로 인해 먹는 것 자체가 귀찮고 고된 일

로 경험되고 있었다. 식사에 대한 즐거움은 사라지고 ‘살기 위

해 먹어야 하는’ 괴로움만 남아있다고 호소하면서 음식을 먹

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고 말한다. 현재는 음식에 대한 맛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손맛을 발휘

하여 가족과 이웃의 인정을 받았다는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

제 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은 아득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으

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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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술>

입맛 없다고 또 안 먹는다고, 틀니라 제대로 먹지를 못

해요, 다 괜찮아요, 내가 얼큰하게 그런 거 잘해요, 그래 우

리 애들도 엄마가 한 게 더 맛있다고 그래. (연구 참여자 1)

뭘 몰라, 맛을 몰라요, 그냥 먹는 밥, 더 못 먹어, 들어가

질 않으니, 이가 어금니가 없응께. (연구 참여자 2)

밥맛도 없고, 뭣도 없고, 세끼 먹는 게 욕이야, 안 먹을 수

도 없으니 그냥 먹지, 그냥 주면 먹고 … 지금은 밥을 먹는

다고 할 수도 없는 처지여, 그냥 먹는 거지, 아무 것도 먹고 

싶지 않음, 뭣도 그렇게 잘 안 먹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먹

고 싶지도 않아, 아무 것도 안 좋아해, 아무 것도 하기 싫어, 

갖다 주는 것도 싫어, 귀찮으니까 안 먹지, 아이고 그런게 

어딨어? 내 손으로 해야 이것저것 해먹지. (연구 참여자 3)

김치 같은 것도 질긴 거는 못 먹어요. (연구 참여자 4)

못 깨물어 먹으니까, 주말에 어떨 때는 약식도 해오고, 

떡도 해오고 하는데, 이가 이러니깐 못 깨물어요, 콩을 사

다 놓고도 못해 먹는다니깐요. 씹지를 못해서 … 내가 이

제 옛날에는 음식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음식

해서 가면은 맛있다고 말이지, 이 좋고 젊었을 때는 말이

지, 배추 같은 것도 대가리 뚝 잘라서 거시기 하면은 … 나

는 시어머니한테도 칭찬받던 사람이에요, 김치 담근 지도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오래된 일이라 (무슨 음식을 좋아했

는지 잊었음)(연구 참여자 5)

침묵에 빠진 밥

무료로 제공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복

지관이나 담당자에게 도시락에 대한 어떠한 개선사항도 요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짜로 먹는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럿이 먹는 것을 누구 입맛에 맞추겠느냐면서 의

견 밝히기를 극구 꺼려했으며, 체념 섞인 어투로 복지관에서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입맛에 맞지 않는 음

식은 본인들이 알아서 간을 맞추어 먹으면 된다고 할 뿐이다. 

주말에는 밥 대신 떡, 볶음밥, 야채죽과 같은 특식이 제공되

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을 언급하곤 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입맛을 잃고, 삶

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연구 참여자들은 그러한 의견을 제시

하는 것마저 귀찮은 행위로 여기고 있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

에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극심한 고립상태에 처해있다. 따라

서 매일 아침 일정시간 방문하는 배달도시락 봉사자는 이들

이 교류하는 유일한 외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찾아오는 

사람 없이 늘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은 배달도시락 자원 봉

사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있

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봉사자들은 대개 ‘도시락만 던져

놓고 간다’고 하면서,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다. 이들에게 배달도시락 봉사자가 사회와의 중요한 연결고

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

지 않고 있었다. 

그 밖에 도시락 용기와 관련하여 재질과 개폐 기능에 대한 

불편사항이 제기되었다. 뜨거운 밥이나 국물을 담아올 경우 

뚜껑이 열리지 않아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다. 용기의 재질 및 

포장 형태가 배달도시락의 특성과 수혜자 노인의 신체 기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런 불편 사항을 연구자에게는 털어놓을망정 합리적인 채널

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주요 진술> 

얻어먹는 주제에, 뭐 먹고 싶다 그래서 그걸 누가 일일

이 해다 줄 수도 없고, 거저 얻어먹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거저 주는 거를 …… 주면 먹는데 단지 바라지는 않아, 들어

오는 대로 먹는 거지, 내가 날마다 무엇을 먹었음 좋겠다 

그걸 누구한테 얘길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점심은 떡 하나, 

볶음밥, 또 야채죽 이래나 뭐래나 … 차라리 라면이 …… 

같이 따라가야지, 할 수 없지 않아요? 나 혼자야? 여러 사

람 소원껏 해다 주는 거지, 하여튼 여기 일절 누가 오는 사

람이 없어, 그 도시락 가져가시는 분? 가서 얘기도 해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아파서 그 아주머니 보고 뭐라고 말이라도 

하면 되는데 아니 암말 없이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지 내

가 아픈데 누구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연구 참여자 1)

(자원 봉사자 외) 일절 누가 오는 사람이 없어, 아니면 사

람 구경 못하지, 어떨 때는 막 안 열어지고, 많아요. (연구 참

여자 2)

아휴, 안와도 돼, 그냥 밥 한 숟갈해서 먹으면 되고 아니

면 안 먹어도 되고, 갈 때가 되었는데 안가니까 문제지, 금

방가고 싶은데, 그러니깐 걱정이지, 그런 거 없어, 희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몸에 안 좋은 거 안 가려, 국물이 뜨

거운 거는 들러붙어서 …… 힘이 없으니깐 안 열어져, 밥

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 아줌마 오면 열어달라

고 하고, 열기 힘든 거는 어떤 거는 들어서 떨어뜨리기도 하

고, 두들기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3)

(밥을 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디 …, 거기서 그렇게 

주나? 자원봉사자가 오는 게 안심이 돼요. (연구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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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도 먹는 거니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은 생각 밖에 없

어요. (연구 참여자 5)

고      찰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을 

제공받는 취약 계층 노인의 서비스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가

정배달 도시락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진술을 바탕으로 수혜노인에게 

있어서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은 수혜노인에게 “괜찮은 밥”, “생

존을 위한 밥”, “아쉬운 밥”, “밥맛 잃음-아득한 맛의 기억”, 

“침묵에 빠진 밥”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이런 목소리는 공짜밥이라는 의식에 짓눌려 밖으로 표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은 가정배달 도시락을 하루 먹는 밥 중 가장 “괜찮은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도시락 급식 운영기관에서 매

월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항상 100% 

만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광주광역시 거주 

중인 70세 이상 여성 독거노인 9명의 식생활에서 드러나는 삶

의 경험을 분석한 Park2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노인에게 

배달 도시락은 ‘허기를 때우는 배달 도시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삼시 세끼 허기를 채우기 위한 혹은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유일한 식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

기 위한 유일한 식사를 의미하였다.19)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

정배달 도시락 급식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

정배달 도시락 급식에 대한 노인들의 지나친 송구스러움과 더

불어 불편사항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배달 도시락 수혜노인과 급식 서비

스 수혜 노인의 식생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

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는데, 배달 도시락 수혜노인은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식사에 대해 좀 더 

부정적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Seo 등29)은 포커스 그룹 인터

뷰 (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 노

인들이 경로식당 무료 급식 서비스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 ‘밥다운 밥’, ‘생활의 낙’, ‘생활인의 감 유지’, ‘사회생활의 장’

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수혜노인에게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단

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생존의 밥이 아니었으며, 경로식당 출

입 자체가 ‘생활인의 낙’이고 ‘사회생활의 장’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의 경험이 상당한 대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배달도시락 수혜노인이 경로식당 이용자 

노인보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되어 총체적인 삶의 통

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로식당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노인보다 도시락 급식 수혜노인은 상대

적으로 건강 수준이 더 저하되거나 거동이 어려워 삶의 의욕

이 저하되거나 식욕 감퇴를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비해 배달 급식을 

받는 노인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고,4) ‘걷기’, ‘청소 등 집안일 

하기’, ‘일상용품이나 약을 사러 가기’ 등의 수행능력은 현저히 

낮으며 ‘가게에서 물건 사기’, ‘식사준비하기’ 등의 일상생활 수

행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19,30) 또한, 

도시락 수혜 노인의 경우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비해 우

울증과 외로움 등을 더 많이 느끼고 영양불량의 위험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4) 노인의 식사 준비의 어려움 같은 신체적 

건강 악화와 삶의 의지 저하, 우울증, 사회와의 낮은 교류 등에 

의한 정신 건강 저하는 노인의 식습관 및 식생활에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시설 무료 급식 혹은 배달 도시락 서비스에 대한 수혜노인

들의 인식 및 만족도를 연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수혜노

인들은 무료 식생활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크게 만족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19,31) Park 등19)은 급식서비스품질에 

대한 수혜노인들이 배달 용기의 편이성, 식기의 위생상태 등에

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반면 음식의 간이나 

Table 2. The experiential meaning of home-delivered meal ser-
vices for the elderly

Theme Sub-theme

A nice meal
A well-balanced diet
Much appreciated meal

A meal for 
survival

Reduced food expenses
Relief from hunger 
Lighten the burden of preparing a meal
Intentional fasting

A meal-lack of 
consideration

Meal lacking in quantity and taste
Wish to improve cooking methods and menu

Loss of 
taste-faint 
memories of 
delicious 
things

Loss of taste
Loss of appetite
Disordered feeding (poor teeth)

Annoying meal
Comfort food

Meal of 
silence

Take what is offered
Thoughts of being the only person receiving 

a free meal
Meal service for many
Loss of will to live
Absence of improvement of the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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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을 보였다. Chae 등10)

과 본 연구에서도 수혜노인들은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 서비

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인식 조사 연구

와는 구별되는 심층 인터뷰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

결과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제 노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

다. 수혜노인들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도시락의 조리방식 및 메뉴, 배달 봉사자

와의 관계, 도시락 용기 등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현 

서비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나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수혜

노인들이 식생활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

나 표면적으로는 만족을 나타냈다.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은 공짜밥

이라는 부담과 삶에 대한 의욕 상실과 연결이 되며 이는 경제

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연구에

서 언급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밑반찬을 가정으로 배달

받는 수혜노인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며 학력이 높

은 수혜노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수혜노인이 그리

고 생활비를 자녀로부터 보조를 받는 수혜노인 보다는 취로

사업이나 국가보조금에만 수입을 의존하는 수혜노인일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0) 무료시설 입소노인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유료시설 입소노인들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는 결과로 미루어 보아32) 가정배달급식 수혜노인의 만족

도와 경제적 수준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은 식사 제공 이외에도 수혜자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와 수혜노인과의 관계 형성은 매우 미약하였다. 배

달급식 서비스 수혜노인의 인식을 조사한 Park 등19)의 연구

에서도 수혜노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바로 배달 도

우미와의 접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노인 입장에서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가 

하루 중 유일한 방문객일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창구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동원된 인

력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 비교적 한시적인 

노동인력이라는 점 때문에 수혜자와 봉사자 간의 관계는 서비

스의 본래 의도와 달리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배달 

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수혜노인의 안부확인과 유대감 

형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락 용기가 

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감안하여 제작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

다 용기 개폐 기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 직접 제

공되는 급식이 아닌 만큼 보관력이 좋은 용기로 교체하는 등

의 제도적 관심이 요청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배달 도시락 급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배달 도시락 서비스 수혜 노인의 경험의 구체성을 포착

하고, 도시락 밥이 지니는 실질적,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Y 노인복지센터에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를 받고 있는 5명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으

며 인터뷰 결과는 꼴라쥐가 제시한 6단계 분석방법을 따랐다. 

노인들의 가정배달 도시락 급식 이용의 본질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148개의 주요 진술과 18개의 구성된 의미, 5개의 주제

군 괜찮은 밥, 생존을 위한 밥, 아쉬운 밥, 맛 잃음-아득한 맛

의 기억, 침묵에 빠진 밥이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짜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만으

로도 배달도시락 제도에 대해 절대적인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래서 배달도시락은 이들에게 “생존의 밥”으로 의미화 되고 

있었다. 절대적 빈곤 상황에 처해있는 고령 노인들은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도 식사 준비 자체가 거의 불가

능하여 한 끼의 식사로 제공되는 도시락이 하루 두 끼 이상으

로 제공되거나 한 끼의 도시락 밥과 반찬 양을 늘려주기를 희

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짜밥이라는 부담감으로 배

달도시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예: 노인 입맛과 치아 상태

를 고려하지 않은 조리방식과 메뉴로 구성됨) 표현하기 힘들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배달도시락 서비스가 노인들의 최

저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 자

원 봉사자는 극심한 고립상태에 처해있는 노인을 사회와 연

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이런 역할을 지

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서비스의 실제적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노인 내면에 감춰

져있는 도시락 밥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배달 도시락 급

식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이용자 노인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둘째, 의존적인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

며, 셋째, 노인들의 치아상태, 저작기능, 소화 장애 등의 신체

적 특성을 감안한 메뉴 개발과 도시락 용기 개선이 필요하며, 

넷째,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수혜자들의 여건에 맞춰 도시

락 급식 횟수와 식사량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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